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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온 땅에 퍼졌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고, 미디안의 지배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실지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십시오!
제가 여기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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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 위의 다른 곳은 웬일인지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지만

마당에 둔 양털은 뭔가 묵직해 보였어요.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서 양털을 꽉 쥐어짰더니
물이 주르륵!

그릇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흘러 나왔어요.
그러자, 놀란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외쳤어여.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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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셨어요.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는 양털을 보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3만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였거든요.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도 많구나.
    이대로라면 너희가 미디안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하고
다시 또 교만해질 것이다.

    그러니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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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곳곳에서

“난 사실... 좀 무서웠어...
아니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돌봐야 하는데

빠질 사람은 빠지라니.
나는 이 참에 그만 돌아가야겠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나타났죠.

그 수가, 이만 이천 명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남은 만 명으로 과연 미디안의

포악한 군대를 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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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갔어요.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자 갈증을 느끼던
군사들의 눈이 반짝 반짝거렸죠.

“야, 이게 얼마만의 시원한 물이야!
뭣들 하나? 당장 목을 축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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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사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지금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거라.
누군가는 선 채로 손에 물을 담아 핥아 마시고 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물을 마시고 있다.

그 둘을 구분해서 양쪽에 세워 놓거라.”

“모두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기드온이 황급히 이스라엘 군사들을 둘로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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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를 세어보니 선 채로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삼백 명이었고,  나머지 구천칠백 명은

무릎을 꿇은 채 납작 엎드려 물을 마셨죠.

삼백 명과 구천칠백 명...
여러분이라면 전쟁을 앞두고 어느 쪽을 골랐을까요?

사람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 군사의 숫자는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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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단 삼백 명의 군사들만 있어도
그 분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삼백 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에 맞서게 됐어요.

기드온은 군사들을 백 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 군사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했죠.

항아리 속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삼백 명의 용사들은 살금살금

미디안 군대를 향해 산비탈을 내려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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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안 진영에서는 보초를 서는 군인을 빼고는
다 자고 있었죠.

그리고 숨죽여 기회를 옅보던 기드온이 마침내 각 부대에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삼백 명의 용사들이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죠!

우렁찬 나팔 소리에,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게다가 그 속에 있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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곯아떨어져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큰불이라도 난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휴 귀 찢어지겠네 그만해! 그만!”

우왕좌왕, 허둥지둥 미디안의 군대는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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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서로에게 밟혀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자기편끼리

싸우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기드온과 삼백 용사는 대승을 거두었고
미디안은 이 전쟁으로 많은 군사들과

왕자들, 두 명의 왕을 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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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었죠.

고통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용맹한 기드온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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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저나 제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릴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어때요, 기드온이 멋지게 보이나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알고 있던
기드온 마저도 나중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